
      셀 모임 순서지 (2020년 12월 넷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제목을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나의 등 뒤에서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광야의 은혜 (신명기 2장 7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불확실한 
곳입니다. 지구상에는 1500만㎢를 넘는 광대한 광야와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전 육지의 1/10 
이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만드셨습니까? 광야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3:1)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막1:3-4)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나의 80이 되었지만 삶에 아무런 열정도 애착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는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고, 외롭지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곳이기도 합니다. 
스케줄이 필요한 곳도 아닙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13:20-22)

사막과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는 생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15:22)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시내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450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은 다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에는 매일 만나가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8:3)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도, 배가 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 적용

 1) 나의 광야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그 때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2) 광야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줄게 하시고, 얼어 붙은 모든 것들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하소서.
2.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은혜로 새 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3. 교회주차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소서.


